
9 1년 화학기업 경영 대체로“흐림”
정유업 매출 39.0% 증가… 순익은 의약 4 4 . 6 %로 최고 기록

1 9 9 1년 화학기업들은 석유화학 부문의 신·증설과 유도품의 국산화 노력으로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

으나 석유화학제품 가격의 하락 및 다국적 기업들의 덤핑공세로 인하여 순익은 크게 줄었고, 매출액

순이익률도 대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P증권이 1 2월말 결산 상장기업 4 8 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9 1년 상장기업 영업 추정실적에 따르면,

4 8 8개 기업의 총 매출액은 1 4 9조9 8 8 4억원으로 9 0년의 1 2 5조2 9 7억원보다 20%, 순이익은 2조7 9 0 5억원

으로 9 0년 2조5 5 5 8억원에 비해 9.2%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.

이는 9 0년의 매출액 증가율 19.0%, 순이익 증가율 0 . 4 %보다 각각 1.0%, 8.8% 크게 높아진 것이다.

화학기업 중에서는 정유업이 걸프전의 영향으로 원유 가격의 상승 및 수요증가에 따라 매출액이

39.0% 증가했고, 순이익은 의약이 4 4 . 6 %로 높았다.

기업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, 쌍용정유가 1조7 5 0 0억원

으로 9 0년 8 2 1 7억원 대비 1 1 3 . 0 %가 증가해 최고치를 기

록했고, 이수화학은 2 9 0 0억원으로 9 0년 1 4 2 6억원 대비

1 0 3 . 3 %가 늘었다.

이밖에 유공이 3조9 5 0 0억원으로 24.0%, 럭키가 1조8 8 0 0

억원의 매출을 기록, 90년 1조5 8 5 3억원 대비 18.6% 증가

했고, 대한페인트잉크가 1 0 8 0억원으로 17.4%, 고려화학

이 2 3 0 0억원으로 20.0%, 극동유화가 2 2 8억원으로 4 4 . 3 % ,

내쇼날프라스틱이 7 0 0억원으로 23.8%, 한국비료가 1 9 0 0

억원으로 19.7%, 한농이 1 3 0 0억원으로 17.1%, 경인에너

지가 7 2 0 0억원으로 17.7% 증가했다.

순이익 증가율을 보면, 한국카프로락탐이 1 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9 0년 3 9 0 0만원 대비 약 2 5배의 증

가율을 기록했고, 화승화학이 1 5억원으로 75.0%, 동양화학이 1 0 0억원 26.3%, 고려화학이 1 8 0억원

51.6%, 한국화학이 8 0억원 50.3%, 일성이 1 0억원 963.8%, 한국비료가 5 5억원 34.1%, 한농이 7 2억원

61.7%, 우성산업이 4 8 0억원 2 6배, 영진약품이 1 5 0억원 743.2% 증가했다.

반면, 백광산업·태화·화승실업·럭키금속 등은 적자로 전환됐고, 동부화학 83.7%, 금양 55.3%, 영

우화학 41.6%, 한남화학 88.7%, 미창석유 56.2%, 서통 45.4%, 덕성화학 61.5%, 한국화장품 46.1%, 유

공 20.1%, 상아제약 71.5% 등 순이익이 대폭 감소했다. <51~53면 1 9 9 1년 화학기업 영업 추정실적

참조>

<화학저널 1 9 9 2 / 1 / 1 5 >

매 출 액

매 출 증 가 율

순 이 익

순이익증가율

매출액순이익률

유 공 3조9 5 0 0억원

쌍용정유 1 1 3 . 0 %

이수화학 1 0 3 . 3 %

럭 키 5 5 0억원

한국카프로락탐 약 2 5배

우성산업 5 6 . 5 %

<부문별 최고치>


